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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정

● 포토에세이 작가

● 저서: <어쨌거나 계절은 바뀌고 다시 돌아올 거야>, <위로 받고 싶은 날에> 등

낯선 말

돌이켜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위로의 말은 꺼려지는 

일처럼 어렵게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에겐 이상하리만큼 애를 

써가며 위로의 말을 전한다.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부

터 네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웃을 수 있다는 말들을 거리

낌 없이 꺼내곤 한다.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얼마나 잘하고 있

으며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. 

그래서인지 나를 위한 말은 어딘가 많이 낯부끄러운 일 같다. 

그러다보니 누군가가 내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 나를 살아갈 수 

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. 그 누군가가 없으면 세상이 곧 

무너지기라도 할 듯 불안할 만큼 스스로를 돌볼 줄 모르는 사

람이었다.

조금씩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내주면서 생각했다.

‘나는 언제쯤 나를 위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’

박수정의 <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른으로 산다는 것> 중에서


